신세계 사우스시티, 스포츠 경쟁력 키운다... 고객 참여형 멤버십 ‘스포츠크루’ 새롭게 선보여
신세계 사우스시티, 스포츠 경쟁력 키운다...
고객 참여형 멤버십 ‘스포츠크루’ 새롭게 선보여
-사우스시티, 고객 참여형 멤버십 도입...스포츠 마일리지·커뮤니티 결합  
-아디다스·뉴발란스 확대 오픈 등 스포츠 전문관 새단장 통해 경쟁력 강화 
-경기 남부 3040 인구 비중 높은 상권 특성 반영...젊은 고객층 집중 공략
 
 신세계백화점 사우스시티가 스포츠 전문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객 참여형 멤버십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3040세대를 중심으로 스포츠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30대 생활체육 참여율은 67.8%, 40대는 67.1%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특히 신세계 사우스시티가 위치한 경기 남부 상권은 3040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밀집해 소비력 높은 직장인 수요도 두텁다.
 
 신세계 사우스시티는 앞서 올해 4월 스포츠 전문관을 리뉴얼했다. 아디다스 퍼포먼스와 뉴발란스를 확대 오픈하고, 푸마·휠라 등 주요 35개 브랜드를 새단장해 스포츠 전문관 경쟁력을 강화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5~6월 스포츠·패션·골프 장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특히 리뉴얼을 진행한 아디다스, 뉴발란스 등 핵심 브랜드의 3040 고객수도 전년 대비 15% 늘며 젊은 고객층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신세계 사우스시티는 스포츠를 즐기는 고객들을 위한 멤버십 프로그램 '스포츠크루'를 선보여 스포츠에 관심 있는 3040 고객층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스포츠크루는 스포츠를 즐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고객 참여형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스포츠·패션·골프 장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구매 금액에 따라 스포츠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누적 실적에 따라 '신백 리워드'와 함께 푸드마켓·F&B 할인권, 스포츠·패션·골프 장르 할인권 등 다양한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앱(APP) 내 '신사클럽 스포츠크루' 커뮤니티도 함께 운영한다.
 
 커뮤니티에서는 운동 인증과 러닝·골프 등 스포츠 활동 후기를 작성할 수 있고, 매월 우수 참여 고객에게는 최대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증정한다. 쇼핑과 스포츠 활동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고객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커뮤니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세계백화점 사우스시티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세계 사우스시티는 앞으로도 스포츠·패션·골프 장르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스포츠 콘텐츠를 확대해 쇼핑을 넘어 고객의 일상과 경험을 함께하는 공간으로 차별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배준석 신세계 사우스시티 점장은 "스포츠 전문관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스포츠크루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통해 고객들이 쇼핑은 물론 운동과 커뮤니티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